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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사업 탄력

- 협상 및 계약 완료시, 2026년 하반기부터 인천~백령 항로 재운항 -

인천시와 옹진군은 대형 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, 우선협상대상자로 

선정된 1개 선사와 5월 14일부터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.

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된‘제9차 인천~백령항로 대형여객선 

도입 지원 사업자 공모’에서 총 2개 선사가 응모하여, 최종 1개 선사가 

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7일 선정됐다. 

협상과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, 2026년 하반기에는 인천~백

령 항로에 대형 여객선이 재운항될 예정이다.  

옹진군과 선사간 최종 계약 내용 협상이 완료되면, 7월까지 계약 체

결을 완료하고 인천시는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.  

또한, 시는 행안부에서 진행중인 「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(‘26

년~‘35년)」상에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운영비 국비지원이 가능하

도록 건의할 예정이다.  

인천~백령 항로는 2012년 7월부터 2천톤급 대형 카페리선 하모니플라



워호가 운항 중에 있었으나, 2023년 5월에 해운법상 선령(25년) 제한으

로 하모니플라워호의 운항이 불가능해졌다. 운항선사는 결국 폐업을 

결정하고 2,000톤급 대형 카페리선 운항을 중단했다.

현재 1,600톤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500톤급 코리아프린세스호가 운

항 중에 있지만, 두 선박 모두 차량을 싣지 못하는 상황이다. 

따라서, 주민들은 수산물 운송 및 화물차량 탑재가 가능한 대형 카페

리선의 조속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. 

한편, 인천시와 옹진군은 하모니플라워호 같은 2,000톤급 대형 여객선 

도입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건을 확대하는 등 운영선사 모집을 위해 

공모를 추진해왔다. 

지난 7차 공모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은 하였으나, 업계 전반에 백

령항로에 대한 낮은 시장성 예측으로 최종협상에서 결렬되었으며, 8차 

공모에서도 응모선사가 없어 최종 유찰됐다.

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“옹진군과 선사 간의 최종 협상과정을 지

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, 「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

조례」를 신속히 개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

다”고 말했다.  


